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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from the period of April 12th, 2017 to April 26th, 2017. The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mong a group of 76 adults aged 20 years or older, who partici-
pated in the prevention program of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at Busan Metropolitan City. 
The negative questionnaire was finally analyzed.
Methods. The SPSS program was used for analysis of this stud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were t-test and one-way, ANOVA(by Scheffe post-test) for a PHP index (Patient Hygiene 
Performance index) according to frequency analysis, general characteristics, smoking and drinking 
behavior, and dietary behavior.
Results. As a result of an examination of the PHP index(Patient Hygiene Performance index) ac-
cording to smoking and drinking behavior, the amount of alcohol drunk was statistically higher than 
that of 'soju that was not drunk'(P<0.05). As a result of the PHP index (Patient Hygiene 
Performance index) according to dietary behavior, 'vegetarians' were statistically higher than 
'Carnivorous oriented' individuals (P<0.05). Moreover, individuals who regularly 'drank almost no 
water'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who 'drank water steadily'.(P<0.05). 
Conclusion. As a result, appropriate management is required for oral health of the patient, Oral 
health education is needed to systematically consider smoking, drinking, and eating habits whe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individual oral environment.

Keyword: Drinking, Eating habits, PHP index(Patient Hygiene Performance index), Smoking

*Corresponding author : yamako93@deu.ac.kr



Comparison of PHP Indexes According To Smoking, Drinking And Eating Habits… -Ye-Hwang Kim, Jung-Hwa Lee

- 881 -

1. 서론 
구강건강이란 상병에 이환되지 않고 정신작

용과 사회생활에 장애가 되지 않는 악안면 구강
조직의 상태를 말한다. 구강건강을 위해서는 치
료 위주가 아닌 예방 치아 관리가 필요하며, 이
러한 구강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해서는 각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구강건강에 관심을 갖고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가 필요하다1). 

치아상실의 주 원인으로 알려진 치아우식증
과 치주질환은 치면에 붙은 점착성 당단백질의 
피막에 구강 내 세균이 부착하여 군락을 형성하
여 치면세균막에 의해 발생되며, 이를 방치할 
경우 치면과 치은에 계속 축적되어 치아우식증
과 치주조직병으로 진행된다2). 이 중 치주질환
은 성인에 있어 치아상실을 가져오는 중요한 원
인으로 치태를 구성하는 복잡한 세균으로 인해 
치아 주변 조직의 반응에 따른 염증진행에 의해 
야기되고, 치은출혈, 치은퇴축, 치주낭 형성과 
더불어 치조골 파괴 등의 증상으로 결국 치아가 
동요되며 치아상실을 초래하게 된다3). 또한 최
근에는 구강질환이 심혈관계질환, 당뇨병과 같
은 전신질환과 관련이 있으며 임산부 경우 구강
질환이 노출되면 저체중아를 출산한다는 연구
가 보고된 바 있어 구강질환은 전신질환 위험요
인과의 관련성이 밝혀져 중요성이 새롭게 주목
받고 있다4). 따라서 치면세균막을 잘 관리하면 
구강질환 예방 및 전신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Amaral 등5)은 단면연구와 장기비교 연구를 
통해 음주행태는 치주질환의 위험인자로 생각
할 수 있으며 알코올은 면역체계의 활동에 손상
을 준다고 하였으며, 이는 과도한 음주가 결국 
면역체계에 손상을 주어 치주질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된다. 또한 류와 이6)의 연구에서
는 흡연이 치주건강상태 중 임상적 부착소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흡연을 하는 경우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흡연 및 음주 등 생활습관이 치주건강상태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치면세균막을 잘 관리함으로서 치아우식병 

및 치주질환의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므로 치면
세균막 관리는 구강질병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
요하다. 최근 치과 진료의 대부분이 치료에 집
중되어 있던 과거에 비해 구강건강에 있어서 예
방 및 계속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구강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치면
세균막 관리에 도움이 되는 구강보건교육을 실
시하여 동기부여를 통해 올바른 행동교정을 유
도하여야 한다7). 

개인의 치면세균막 관리 능력을 높이는 방법
으로 대표적으로 잇솔질이 있으며, 개인의 구강
건강관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
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잇솔질을 통해 자신의 치
면 세균막을 적절하게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만성 구강 질환이 여전히 많이 발생
하고 있으며, 잇솔질은 치면세균막을 제거하고
자 하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시행
해야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치면세균막을 제거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8,9). 또한 치면세균막 
제거를 위해 여러 가지 구강건강관리용품을 사
용하는 것도 추천되며, 구강건강관리 교육과정
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적절한 구강건강관리용
품을 선정하여 세심하게 교육하는 과정이 필요
하다10). 

치면세균막을 적절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올
바른 잇솔질 방법과 구강관리용품 사용법에 대
해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 
교육기관 및 치과진료실에서 구강보건 전문가
의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11). 또한 교육대상자의 
구강관리를 위해 구강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흡연·음주에 대한 내용과 구강건강을 보
다 향상 시킬 수 있는 식이조절에 대한 교육 내
용을 반영하는 형태로 진행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인의 구강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주기적인 진료과정에서 잘 구성된 구강
건강관리 교육계획에 의하여 실습교육을 반복
적으로 시행하되, 매 교육시마다 교육성과를 확
인한 후, 새로운 교육 내용에 반영하는 형태로 
진행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흡연, 음주, 식이행태
에 따른 PHP index(Patient Hygien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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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의 차이를 확인하고 개인별 구강환경을 
고려한 흡연 및 음주, 식습관에 관환 구강보건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D대학 치위생학과 예
방치과실습실에 2017년 4월 12일부터 4월 26일
까지 방문한 20세 이상 성인을 교육 대상으로 
하였다. 예방치과실습실을 1차, 2차 방문하여 
PHP index 측정, 구강보건교육 및 자기기입식 
설문지에 대한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인 서면으로 동의한 성인 76명을 대상으
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PHP in-
dex 1차, 2차 측정, 구강보건교육과 자기기입식 
설문 중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응답한 5부를 제외한 71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
석하였다. 

2.2. 연구도구 및 내용

조사내용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PHP 
idex(Patient Hygiene Performance index)를 측정하
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4개 항목 성별, 연
령, 전신질환 여부, 구호흡 여부 내용이고, 흡연·
음주 행태는 3문항, 식이행태 는 2문항으로 총 
9문항이며, PHP idex(Patient Hygiene Performance 
index)는 상악 우측 제1대구치 협면, 상악 좌측 
제1대구치 협면, 상악 우측 중절치 순면, 하악 
좌측 제1대구치 설면, 하악 우측 제1대구치 설

면, 하악 좌측 중절치 순면 총 6개의 치아를 대
상으로 치면세균막 정도에 따라서 구강위생 상
태를 파악하여 구강환경관리능력을 산출하였다. 
6개 치아의 치면을 5개 부분(치은, 중앙, 절단, 
근심, 원심)으로 나누어 각 치면에 치면 세균막
이 부착된 경우 1점으로 최저점은 0점 최고점은 
5점으로 각 치면의 점수의 합을 검사치아 수로 
나누어 평균 치면세균막 지수인 PHP in-
dex(Patient Hygiene Performance index)를 산출하
며, 점수에 따른 평가는 평균 치면세균막 지수
가 0-1인 경우는 관리가 잘된 상태, 1-2인 경우
는 보통, 2-3인 경우는 불량, 3이상인 경우는 매
우 불량으로 판정하였다. 

2.3. 통계분석

SPSS 21.0 프로그램(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
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시행하였고, 일반적 특
성, 흡연·음주 행태, 식이행태에 따른 PHP in-
dex(Patient Hygiene Performance index)는 t-test, 
one-way ANOVA(by Scheffe post-test)를 시행하
였다.

 

3. 결과 
3.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 59.2%, 여자 
40.8%로 나타났고, 연령 분포는 20대 74.6%, 30
대 이상 25.47%로 나타났으며, 전신질환은 없음 
74,6%, 있음 25.4%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71)
Division N %

Gender Male 42 59.2
Female 29 40.8

Age (average 30.4)
20s 53 74.6

≥30s 18 25.4

Systemic disease Yes 18 25.4
No 53 74.6

Mouth breathing Yes 15 21.1
No 56 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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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 대상자의 흡연·음주 행태

연구대상자의 흡연 및 음주 행태를 살펴본 결
과, 흡연은 피운다 71.8%, 피우지 않는다. 28.2%
로 나타났고, 음주는 거의 안한다 39.4%, 1주일
에 1~2회 35.2%, 1주일에 3회 이상 25.4%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3.3. 연구 대상자의 식이행태

연구대상자의 식이 행태를 살펴본 결과, 식습
관 선호도는 채식 80.3%, 육식 19.7%로 나타났
고, 물 섭취는 마실려고 노력한다 59.2%, 꾸준
히 마신다 29.6%, 거의 안마신다 11.3%순으로 
나타났다(Table 3).

3.4. 일반적 특성에 따른 PHP index 

일반적 특성에 따른 PHP index를 조사한 결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4).

3.5. 흡연·음주 행태에 따른 PHP index 

흡연·음주 행태에 따른 PHP index를 조사한 
결과, PHP index 2차에서 음주량 소주 두병 이
상(1.60점)이 마시지 않는다(1.45점), 소주 반병~
한병(1.47점)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
타났다(p<0.05)(Table 5).   

3.6. 식이행태에 따른 PHP index 

식이 행태에 따른 PHP index를 조사한 결과,  
PHP index 2차에서 식습관 선호도 채식(1.79점)
이 육식(1.45점)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p<0.05), PHP index 2차에서 물 섭취 
거의 안마신다(2.20점)가 마실려고 노력한다
(1.44점), 꾸준히 마신다(1.41점) 보다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5)(Table 6). 

Table 2. Smoking, Drinking behavior of Subjects (N=71)
Division N %

Smoking experience
I smoke 51 71.8
I do not smoke. 20 28.2

Number of Drinks
Almost never 28 39.4
1 or 2 times a week 25 35.2
More than 3 times a week 18 25.4

Amount of drinking
Do not drink 13 18.3
1/2 bottle ~ 1 bottle(Soju) 33 46.5
More than 2 bottles(Soju) 25 35.2

Table 3. Dietary behavior of Subjects (N=71)
Division N %

Dietary preferences
Carnivorous diet 14 19.7
vegetarian diet 57 80.3

Water intake
Almost never 8 11.3
Try to drink 42 59.2
Continued to drink 21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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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HP index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71)
Division PHP index 1st PHP index 2nd

Gender
Male 2.44±0.88 1.49±0.78
Female 2.22±1.11 1.54±0.80

P 0.402 0.873

Age 
20s 2.38±1.02 1.54±0.85
≥30s 2.26±0.87 1.43±0.58

P 0.458 0.089

Systemic disease
Yes 2.62±1.02 1.75±0.81
No 2.26±0.96 1.43±0.77

P 0.614 0.882

Mouth breathing
Yes 2.61±0.96 1.75±0.82
No 2.28±0.98 1.45±0.77

P 0.818 0.874
p-value obtained from the t-test.

Table 5. PHP index according to Smoking and Drinking behavior (N=71)
Division PHP index 1st PHP index 2nd 

Smoking experience
I smoke 2.58±0.98 1.50±0.75
I do not smoke. 2.26±0.98 1.52±0.81

P 0.867 0.651

Number of Drinks
Almost never 2.38±1.09 1.60±0.85
1 or 2 times a week 2.20±1.01 1.45±0.84
More than 3 times a week 2.51±0.76 1.47±0.61

P 0.431 0.368

Amount of drinking
Do not drink 2.26±1.10 1.45±0.54a
1/2 bottle ~ 1 bottle(Soju) 2.33±1.06 1.47±0.94a
More than 2 bottles(Soju) 2.43±0.83 1.60±0.68b

P 0.334 0.042*
*:p<0.05, **:p<0.01
p-value obtained from the t-test and one-way ANOVA
a,b,c The same characters were not significant by Scheffe.

Table 6. PHP index according to Diet behavior (N=71)
Division PHP index 1st PHP index 2nd

Dietary preferences
Carnivorous diet 2.29±0.99 1.45±0.83
vegetarian diet 2.59±0.96 1.79±0.52

P 0.699 0.045*

Water intake
Almost never 2.78±1.13 2.20±0.83b
Try to drink 2.26±1.09 1.44±0.79a
Continued to drink 2.35±0.64 1.41±0.64a

P 0.406 0.029*
*:p<0.05, **:p<0.01
p-value obtained from the t-test and one-way ANOVA.
a,b,c The same characters were not significant by Schef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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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우리나라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구강건강관리

교육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진료실에서 보다 집
단표본을 대상으로 한 공중보건학적 연구가 많
았다. 성인에게 범발성 질환의 하나인 치주질환
과 치아우식증은 대표적 만성질환에 속하며, 치
주질환의 발생은 세균, 성별, 연령, 심리적 및 
유전적 요인, 흡연, 전신질환, 사회경제적요인, 
교육수준 등의 요인으로 발생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12). 구내환경요인으로 구강위생관리를 소홀
히 할 경우 구강병 발생위험 요인을 높일 수 있
으므로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위생학과 예방치
과실습실를 방문한 성인을 대상으로 구강보건
교육 후 PHP index를 파악한 후 구강보건을 합
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실
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흡연 실태를 살펴본 결과, 흡연
하는 대상자가 71.8%로 조사되어 Lee13) 등의 
38.8%보다는 많게 나타나 다소 차이를 보여 선
행연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치위생학과 예방치과실습실에 
방문하여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기 전 
치면에 부착된 치면세균막 지수 측정을 하고, 
대상자에게 맞는 적절한 잇솔질 및 구강관리에 
대한 교습 1주일 후 재방문을 통해 PHP index를 
조사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지만 치
면세균막 지수가 전반적으로 낮아짐을 알 수 있
었다.  Ku14) 등의 연구에서 대상자의 구강보건
교육 전 PHP index 평균 2.02점으로 ‘불량’ 판정
에 해당되었고,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건강증진프
로그램의 8주간의 적용 후의 결과는 평균 1.00
점으로 ‘보통’ 판정으로 나타나 구강 내 환경상
태가 개선된 결과를 보고하였다. 김과 성의 연
구15)에서 반복적으로 잇솔질 교습을 시행하였을 
때 어린이의 타액 내 다형연쇄구균이 유효하게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고, Chounchaisithi 등16)의 
연구에서는 잇솔질 교육 시 치면세균막을 직접 
대상자에게 눈으로 보여주고 확인함으로써 잇
솔질에 대한 동기유발이 되는 효과로 대상자들
의 잇솔질 횟수가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Kim 등17)의 연구에 의하면 칫솔질 횟수에 
따라 구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치면
세균막 관리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대상자에게 맞는 체계적인 구강관리 및 잇솔질
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을 통해 치면세균막 지수
를 감소가 필요하므로 일회성 교육이 아닌 반복 
교육이 필요하고, 지식 전달 중심이 아닌 실질
적으로 올바른 행동변화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교육방법을 실시하여, 치면세균막을 조절 및 관
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흡연·음주 행태에 따른 치위생
학과 예방치과실습실에 방문한 대상자의 처음 
방문 시 PHP index 1차, 1주일 후 재방문 시 
PHP index 2차 조사한 결과, PHP index 2차에서 
음주량 많은 대상자가 음주량이 적은 대상자보
다 PHP index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
났다. Lages 등18)의 연구에서 많은 양의 음주는 
치주질환에 위험인자라고 보고하였으며, 미국의 
Tezal 등19)연구는 혼란변수를 보정한 후 치주부
착소실의 위험도가 주당 알코올 소모가 증가함
에 따라 치주질환 위험도가 점차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음주로 인한 숙주 방어의 변
형, 혈액 응고 기전, 골 대사, 치유, 그리고 치주
조직에 한 직접적인 독소의 영향 등에 의해 치
주질환의 워험도를 증가시킨다고 설명할 수 있
을 것이다20). 이에 음주량이 증가할수록 구강위
생관리를 소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 
결과 치면의 세균막 침착물 증가로 치주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치주질환 예방을 위해서 무엇보다 음주량을 줄
이는 것이 필요하고, 치주질환 예방을 위한 구
체적인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계획을 세워 치면
세균막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을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식이 행태에 따른 치위생학과 
예방치과실습실에 방문한 대상자의 처음 방문 
시 PHP index 1차, 1주일 후 재방문 시 PHP in-
dex 2차 조사한 결과, PHP index 2차에서 식습관 
선호도가 채식이 육식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높게 나타났다. 수분함유량이 높은 채식·과일 
섭취는 치면에 부착된 음식물잔사, 치면세균막 
등을 제거에 효과적이며, 그에 비해 육식은 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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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간혹 치아 사이 공간이 있는 경우 잔존할 확
률이 높기에 섭취 후 치실 및 치간 칫솔 등 구강
관리용품을 적극 활용하여 제거가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식이 행태와 
치면세균막의 지수변화에 관련된 연구는 미흡하
여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 하기에 부족한 부분
이 있었기에 향후 식이 행태와 치면세균막 지수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과성을 밝히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예방치과실습실를 방
문한 성인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후 PHP in-
dex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구강건강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향후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함으
로써 보다 의미 있는 연구의 기초가 될 것이라 
예측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흡연 및 음주, 식
이 행태와 치면세균막 지수의 체계적인 변화를 
살펴본다면 유용한 연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치위생학과 예방치과실습실를 

방문한 성인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후 PHP 
index를 파악한 후 구강보건을 합리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2017년 4월 12일
부터 4월 26일까지 부산광역시 D 대학 치위생
학과 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한 20세 이상 성인 76
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배포하였
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한 5부를 제외한 71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흡연 · 음주 행태에 따른 PHP index를 조사
한 결과, PHP index 2차에서 음주량 소주 
두병 이상(1.60점)이 마시지 않는다(1.45점), 
소주 반병~한병(1.47점)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5). 

2. 식이 행태에 따른 PHP index를 조사한 결
과,  PHP index 2차에서 식습관 선호도 채
식(1.79점)이 육식(1.45점)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p<0.05), PHP in-
dex 2차에서 물 섭취 거의 안마신다(2.20
점)가 마실려고 노력한다(1.44점), 꾸준히 

마신다(1.41점)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5). 

이상의 결과에서 치면세균막 지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자에게 적절한 동기유발
이 필요하며, 환자의 개인별 구강환경을 고려하
여 체계적으로 흡연 및 음주, 식습관에 관해 구
강보건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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